
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8) 

다이쇼보의 링, 컴팩트 방적 솜씨 –  

        철저하게 독자적인 오리지널 지켜  

다이쇼보(大正紡)는 방적 분야에 있어서 다음 세대 모델의 한 예를 보여주

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

지 않은 독자적인 실을 개발한 것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오거닉 코튼을 사용하는 것도 단순히 ‘오거닉 코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자연이나 사람에 무해하고 다정하다고’ 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2005년 6월에는 침장품이나 내의 등을 판매

하는 “하트” 점(店)이 농약이나 유기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오거닉 코

튼으로 만든 침장품, 타월, 내의 등 36개 품목으로 오거닉 제품 국제 인증을 

정식으로 땄다고 발표하였다. 

이 인증은 섬유 관련으로 실까지만 인증 받은 예밖에 없어, 섬유 제품으로

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소재는 다이쇼보가 뽑은 원사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실을 팔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라, 원료의 조달에서

부터 방적, 제직, 제편, 염색, 마무리, 봉제 어패럴까지도 모든 공장을 하나의 

오거닉 제품 그룹으로 이어지는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다이쇼보의 의지가 잘 

살려졌기 때문에 인증을 딸 수 있었다. 

차별화 원료에 의한 방적은 오거닉 코튼뿐 아니라 “특수 단일 면화”, “에콜

로지 오거닉”, “수모혼”, “일본의 독자적인 오리지널”과 “합섬 활용”의 5개 분



류가 있다. “특수 단일 면화” 시리즈에서는 인도의 “수빈(Subin) 면”이나 중국

의 “톨판 X-146”과 같은 최고급 원면이 갖추어져 있다. “일본의 독자적인 오

리지널”이라는 것은 사가노(嵯峨野)의 대나무나 오키나와의 사탕수수 “도사

(土佐)”의 “삼지 닥나무”나 “요시노(吉野)”의 “장목(樟木)” 등으로 철저하게 

일본만의 고유 소재만을 사용하는 다이쇼보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들 원

료도 방적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엿볼 수가 있다. ♣ 


